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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 길을 잘 가다가도 한계에 부딪쳐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한계를 뛰어 넘는 방법이 없을까?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너의 것을 버리고 나로 거듭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해야 할 일이고

했을 때 무한한 영광이 있노라.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즉시 역사하리라.

내가 없이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알지?

나는 능력자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를 쓰고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계는, 

한 개! 한 개! 뛰어넘어야 한다.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내면, 

결국 힘에 부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한 개 한 개 뛰어넘고, 

또 한 개 한 개 뛰어넘어라.

섭리길 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일 

많지?

하지만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다.

목적을 잃지 말라.

하늘 길 쉽지 않다. 

하지만 제발 알아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천국가지 못하노라.

내가 문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여 나아가라.

나를 붙잡고 매달려 간구하라.

음식을 만들 때 재료는 풍부한데,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나 불이 없다면 허사가 아

니냐?

그와 같이 너의 개성, 재능, 자질은 풍부하나, 

꼭 필요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너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한다고 쳐도 금방 한계에 봉착하느니라.

내가 없으면 너는 인간의 한계에 끝나고 만다.

내가 있어야 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제발 알아라. 

알아야 더욱 이상적인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붙잡아라.

나의 날개 달고 훨훨 높이 높이 날아보자.

내가 함께 하리라.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가 보이리라.

제발 너 혼자라 생각지 말아라.

제발 포기치 말아라!

나는 너를 포기치 않노라. 

그러니 힘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 하나 해나가자.

너를 사랑하여 내가 권고했노라.

나를 빼앗아라!

나는 천국이노라. 나는 구원이노라.

나를 너의 것이 되게 하라!

독차지하라!

나는 너의 것이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노라. 섭리의 신부들아

힘내자. 

사랑해.


